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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눈물로 기도하며…복음통일 앞당기자 

전쟁과 박해 등 외부적 요인으

로 고향을 떠나 난민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사상 처음 6천만 명

을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

례 동향 보고서에서 작년 말 기준

으로 국내외 강제 이주를 당했거

나 난민으로 지내는 이들의 수가 

6,53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

다. 

5,950만 명 정도였던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600만 명 가까이 늘

어난 수치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대표

회장 김삼환 목사)가 20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민·군 연합 6.25 제

66주년 기도회 및 전국 지역 기도

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기도회는 올해 제66주년을 

맞는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전국적

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입례와  2부 

기도회, 3부 위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기도회는 이정익 목사(대

한성서공회 이사장)의 설교와 공

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의 6.25 증

언, 통일을 위한 기도, 김삼환 목

사의 인사말, 6.25평화통일선언

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리 민족의 남은 숙제’(신 

32:7)를 제목으로 설교한 이정익 

목사는 “우리 민족에게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다. 바로 평화통일

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

난 8.15 해방처럼 하나님께서 선

물로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교

회들이 힘써야 할 일이다. 이 기

도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할 것”이

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8면에 계속]

전� 세계� 난민� �6천� �5백만� 명
英·佛� 인구보다� 많아

“술에 중독돼 간질증세까지 와 

가족 모두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

도로 폐인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을 사기꾼 취급하고, 전도사와 결

혼한다고 친누나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던 한 사람을 주님은 택

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故 박종면 목사의 이야기이다. 

주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진 

박종면 목사의 뇌를 소생시키셔

서 성경 말씀 4,000절을 암송케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다.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암송하는 요한

선교단을 1990년 7월 10일에 창

립하게 하셨다. 그간 집회 도중에 

수없이 많은 병 고침의 기적과 치

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요한선교단은 지난 20여 년간 

10만 명이 넘는 수료자를 배출하

고 성경 통독과 암송, 묵상을 통

해 바른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미국 유

럽까지 요한선교단의 사역이 확

장되고 있고, 각 나라 언어로 성

경을 통독하고 암송하는 일을 통

해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펼

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3일~16일까지 헐

리웃효순장로교회(담임 김동원 

목사)에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이 주최하는 제59차 

신구약 통독 집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제2의 종교개혁도 성경으로”

민·군 연합 6.25 제66주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및 전국 지역 기도회 위촉식이 진행되고 있다.

민·군 연합 

6.25 제66주년 기념

기도회 및 전국 지역 기도회

위촉식 개최 

제�5�9차� 요한선교단� 신구약� 통독집회� 열려

무슬림� 위한� � � � 
�3�0일� 기도� � 

6월 6일에 시작된 무슬림의 라

마단 기간 기도는 오는 7월 5일

까지 계속된다.   

라마단 월은 이슬람력에 따라 

정해진다.   

양력으로는 매년 약 11일씩 차

이가 나며 달의 출현여부에 따

라 나라별로 다를 수 있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여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한다.    

라마단 기간에 맞춰 그리스도인

에게도 무슬림을 향한 특별 기

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서이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

인이 교단과 언어, 문화를 초월

하여 무슬림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전해지길 바라며 간절히 기

도하고 있다.

요한선교단 제59차 신구약 통독집회가 헐리웃효순장로교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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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는 동문

교회(East Gate Korean Presbyte-

rian Church)가 18일 오전 11시에 

제 6대 담임 김광삼 목사 취임감사

예배를 드렸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관계자

와 동문교회 성도를 비롯, 외부 축

하인사들이 참석해 본당을 가득 메

운 가운데 김성일 목사(임시당회

장)가 예배를 인도했다. 

박영수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김

성일 목사가 설교했으며 김광삼 목

사에게 취임패가 전달됐다. 

조명철 목사(전임 수습위원장), 

백창호 목사(오렌지힐교회)가 권

면하고 명종남 목사(한길교회)가 

축사, 김광삼 목사가 취임사를 했

다. 민병창 장로가 인사 및 광고, 박

대원 목사(은혜로운교회)가 축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11:38~4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성일 목사는 “죽은 나사로

를 살린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

며 부활의 능력이시다. 예수 그리

스도를 메시야로 믿는 자는 누구라

도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동문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온전히 합해 하

나님의 큰 영

광을 드러내

고, 전도와 선

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했다.

조명철 목

사는 새로 취

임하는 김광

삼 목사에게 

“오직 여호와

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회자가 되

라”고 권면했다. 축사를 전한 명종

남 목사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로 

새롭게 출발하는 동문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전한 김광삼 목사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의 은혜이다. 아무 것도 자랑할 것

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의 방법으로,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고

백한다”면서 “이곳이 마지막 목회

지라 생각하고 그 동안 목자를 찾

아 기도하며 울부짖은 성도들의 사

랑에 감사하다. 교회를 지켜준 성

도들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겠다”

는 겸손의 말을 전했다.

 이인규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제1회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총신대남가주총동문

회, 장신동문회, 연목회, 서울기독

대동문회 등이 공동주관하면서 교

단과 교파가 다른 목회자들의 친교

와 연합의 장이 됐다. 

20일 오전 LA한인타운 내 한 탁

구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목회자

와 전도사 부부 76명이 참석해 나

이별로 단식 경기, 제비뽑기로 복

식 경기를 즐겼다. 

단식 경기의 대상은 임요한 목사(제

자들교회)가 차지해 트로피와 함께 한

국 왕복항공권을 받았고 최우수상은 

전상천 목사(내일을드리는교회)가 차

지해 3박4일 국내여행권을 받았다. 우

수상은 김용 목사(은퇴)가 차지해 2박

3일 국내여행권을 받았다. 

이어진 복식 경기에서 1등은 양경

선-임요한 목사 팀, 2등은 안시영-이

희철 목사 팀이 차지했다.

이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출전자 접

수를 해, 9시 30분 안기정 목사의 사회

로 시작됐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 김종

용 목사가 기도하고 회장 엄규서 목사

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용 목사가 경기 진행 방식을 

소개한 후 곧바로 경기가 시작됐다. 경

기를 마친 후에는 윤성원 목사가 축복

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장배 친선 탁구대회 열려”

제1회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목회자들의 친교와 연합의 장 돼

동문교회가 제 6대 담임 김광삼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동문교회 6대 담임 김광삼 목사 취임예배 드려  

“제59차 요한선교단 신구약 통독집회 열려”

베데스다대 학위수여식
41명 졸업

절반이 타인종 

[1면으로부터 계속] 식사도 하루

에 2끼밖에 제공되지 않는다. 잠도 3

일 내내 통독하다 의자에서 쪽잠을 

자야 한다. 성경의 신구약 말씀을 완

독하고, 2016년의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가주를 넘어 멀리 한국, 유럽에서

도 모였다. 벌써 두 번째 통독 집회에 

참석한다는 한 성도는 “두 번의 통독 

집회를 통해서 너무 먼 거리도 아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치 헬리콥터

를 타고 성경 전체를 보는 듯했다”면

서 “앞으로도 통독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요한선교단 대표인 김동진 

목사는 통독과 암송의 중요성을 힘

주어 강조했다. 

김 목사는 “통독 사역을 통해서 하

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

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다.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며,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을 깨

달아 성경적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유럽 요한선교단 대표인 임현영 

선교사는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

고 예배당이 술집과 이슬람의 모스

크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통

독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일

어나는 기적을 보게 된다.

특히 각 나라의 언어로 통독과 암

송하는 훈련을 통해서 현지교회가 

서게 됨을 볼 때 너무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주 요한선교단 대표인 안성기 

목사는 “성경 통독과 암송 훈련을 통

한 말씀의 체질화만이 세속화 돼 가

는 교회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또 “생각이 행동을 움직

이듯 이 말씀이 곧 가치관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말했다.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한 안성기 목

사는 “많은 성도가 성경 통독에 대

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

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소리를 

내어 읽을 때 더욱 생동감 있는 하나

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읽으면

서 마음으로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노동절 연휴인 9월 5일 

온타리오에 있는 갓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에서 신약 일일 

통독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김광삼 목사

동문교회 6대 담임 

2016년 베데스다대학교 학위수여식이 18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베데스다대학교 제39회 학위수

여식에서 41명이 학위를 받았다. 

1976년 순복음중앙성경대학이

란 이름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

지 1,392명의 동문을 배출한 베데

스다는 2000년대 초에 이미 ABHE

와 TRACS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미주 한인 대학 가운데 

상당히 일찍부터 정식 학위를 →

수여해 온 대학 중 하나이다. 

현재는 목회학과 신학 외에도 음

악, 디자인, IT, 유아교육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위를 수여하

고 있다. 

베데스다대학은 이번에 학위를 

받은 41명 가운데 한인은 21명이

며 나머지는 모두 타인종일 정도로 

국제화됐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 18일 진행

된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에서

는 전 총장인 진유철 목사(나성순

복음교회 담임)가 설교했고 조에스

더 부총장이 학위 및 상장을 수여

했다. 한국에서부터 김성혜 이사장

이 직접 방문해 졸업생들을 격려하

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준형 기자



효사랑 시니어 대학이 봄학기를 

마쳤다. 지난 1월 19일에 개강하여 

6월 14일까지 실력있는 8명의 강

사진과 많은 협력자들의 봉사와 

수고에 힘입어 35명의 시니어들이 

한 학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사

히 마쳤다.

종강예배에서는 학장 남승우 목

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효사랑선교

회 이사장인 김영대 목사가 마태복

음 5장 8절을 본문으로 ‘깨끗한 자

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교를 전

했다. 임영호 목사가 격려사를 전

하고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

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2015년 7

월 9일에 시작돼  이번에 두 번째 

종강을 맞이하며 주변 시니어들을 

지난 1년 동안 변함없이 섬겨왔다. 

이제 갓 시작한 시니어 대학이지

만 성경 파노라마, 힐링체조와 건

강강의, 난타교실, 대화교실, 찬양

율동, 스마트폰, 음악교실, 시니어 

생활 영어교실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

램 내용이 좋아 주변 시니어들에게 

많은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진행하

며 점심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 성경적인 신앙의 유

산을 물려주자는 목적으로 시작한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

자’는 성숙한 시니어 의식을 모토

로 삼고, 매일 수업 시작과 마치는 

시간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

자’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학생들

은 시니어 대학을 통하여 영, 혼, 육

의 건강과 삶이 회복되며, 남은 삶

에 대한 사명감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

또한 스탭진들의 헌신적인 수고

와 노력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학장을 

비롯하여 강사진까지 모두가 무료

로 헌신하며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

는 본을 보이고 있다. 

*가을학기 개강: 7월 12일 

*문의: 562-833-5520

 *주소: 14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효사랑선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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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사명감 되찾아요 ”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주최 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가 18일 개최됐다.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 대학이 14일 봄학기 종강예배를 가졌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 봄학기 종강…의미있는 삶의 회복 계기돼

7월 18일~20일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열릴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샬롬장애인선교회…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 개최 ”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제17회 장애인 가족 초

청 야유회를 18일 위티어 내로우 

공원에서 개최했다. 이 야유회에

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

사자 170명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을 보냈다. 

한편 샬롬장애인선교회는 1999

년 6월 LA 코리아타운에 설립되어 

지난 17년간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장애인선교를 위해 헌신해 왔다. 

*문의: 323-731-7724        

이번 여름, 작은 교회를 위한 초

교파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Back 

to the Bible’이란 주제로 나성순복

음국제금식기도원(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에서 열

린다. 7월 18일~20일까지 찬양과 

말씀 집회, 레크리에이션, 야외 활

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는데 참가비가 무료다. 

이 행사는 수년 전부터 나성순

복음교회와 나성순복음국제금식

기도원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들, 

그 중에서도 인원수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 청소년 수련

회나 여름성경학교를 열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자 고민한 끝에 

기획했다. 

따라서 이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작은 교회나 청소년들은 단 한 

가지, ‘은혜 받을 준비’만 해서 오

면 된다.

강사는 청소년 사역에 특별한 은

사를 가진 외부 강사들이 초청된다.

먼저 김춘근 박사는 오랜 기간 

JAMA 사역을 통해 한인 2세, 그 중

에서도 청소년들을 미국의 주인이

자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해 

왔다. TVNEXT의 새라 김 사모는 

미국의 기독교 가치관 회복 운동

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신

앙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인물이

다. 둘 다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

이기 때문에 참가 청소년들의 언어

에 맞추어 한영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련회 기간에는 노형건 선교사

의 찬양 간증 집회, 한국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 집회, 신나는 레크

리에이션, 야외 활동도 준비돼 있

어 청소년들이 영적 은혜와 함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 단위로 참가할 수도 있고 

청소년 개인이 참가할 수도 있지

만 교회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

련회를 하지 않는 교회와 청소년

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6학년부

터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

생들은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참여

할 수 있다.

기도원의 이태준 부원장은 “이 

행사가 한인 청소년들이 미국과 세

계의 미래를 짊어질 예수의 작은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교회)323-913-4499나 

(기도원)951-928-4415로 하면 된

다.

                           김준형 기자

“은혜받을 준비하세요 ”
나성순복음교회 후원…작은 교회 위한 청소년 수련회

행 복 목 회 컨 퍼 런 스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교회는 행복을 주는 기관이 되

어야 한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행복목회가 대안이다. 행

복목회 컨퍼런스는 그 대안 모색

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

다. 

-일시:8월 15일(월)~16일(화) 

-장소: 은혜한인교회

-대상: 담임목사, 사모, 

           선교사, 부교역자

-등록비: 1인 100불, 부부 150불

                (교재 및 식사제공)

-문의: 714-446-1000, 1004

-웹사이트:www.gracemi.com

-주최: 행복목회아카데미

-주관: 은혜한인교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설명하

면 어떻게 신이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지 그건 말도 안된다고 얘기

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사실 말이 

안되니까. 예수의 주변에는 신을 

자처하는 이가 어떻게 하나 보자 

관찰하는 이들로 가득했었지 인

간 예수와 서로간에 애정을 나눈 

이는 몇 되지 않는다. 그런데 평

정심을 보이던 예수가 인간적으

로 감정을 내보이는 에피소드가 

몇개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이

웃마을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마

르다, 마리아 남매와 관련된 대목

에서이다.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

유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가 죽

은지 나흘만에 무덤에서 살린 그 

나사로 말이다. 평소 감정을 잘 보

이지 않았던 예수가 나사로의 시

체가 이미 썩어간다고 우는 마리

아를 보고 눈물을 크게 흘렸다. 그

리곤 무덤에서 썩어가던 나사로

를 불러냈다. 예수의 수많은 기적

중 가장 큰 것이었고, 바로 옆동네

에서 벌어진 그 기적때문에 백성

들이 크게 동요하자 예루살렘 지

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

심을 하였다. 

십자가에 못박히기 직전 예수

가 베다니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음식을 준비한 이가 누이동생 마

르다이고, 막내 마리아는 언니의 

핀잔을 들어가며 예수의 곁을 지

키면서 300 데나리온어치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쏟아부

었다. 예수와 그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였다.

그 와중에 제자들의 반응에서

는 질투심이 느껴진다. 예수가 나

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자고 

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또 거기에 가냐

고 퉁명스럽게 답하였다. 가룟 유

다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나무

라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게 낫다고 하지 않았던

가. 예수가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마음을 준 

것을 보면, 예수 역시 자신을 사랑

하는 자를 더 챙기는 인간의 자연

스런 성정을 보여준 것이란 생각

이 든다.

예수의 죽음 이후 나사로 남매

의 행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

진 게 없다.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제사장들이 죽이려 하였으니 어

딘가 멀리 피해 있으라고 예수가 

지시하지 않았을까도 싶다. 다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초기 핍박

을 피해 사방으로 퍼질 때, 제국의 

북쪽 변방인 골지방(저자주 –프

랑스 남부)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

고 그 변방에서도 교회가 커져가

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들린

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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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언 저

 오네시모의 
독백  

21. 사랑받은 나사로 남매  

서북미 목회자 성경연구원이 주최한 성경적 인지 치유 세미나가 열렸다.

서북미 목회자 성경연구원(대

표 이동기 목사)이 주최한 성경

적 인지 치유 세미나가 13일~18

일까지 타코마 샤론센터에서 열

렸다. 

성경적 인지 치유란 우리의 왜

곡된 생각을 성경 말씀을 바탕으

로 바른 생각으로 바꾸고 선입견

이나 편견, 고정 관념의 틀을 허

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고

로 변화시키는 회복의 과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회자들

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만 초

점을 두고 성도들을 양육해 왔지

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알

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에 대

한 목마름과 고민을 시원하게 해

결할 해답을 얻게 됐다”고 호평

했다. 

세미나는 기질과 양육패턴, 상

황과 반응, 합리적 사고와 성경적 

사고, 구속사 지향적 사고, 감사

와 결단, 나의 인생 광야 5단계 극

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

행됐다.

세미나를 인도한 조석우 목사

는 “인생의 변화와 회복은 먼저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과 가치

관을 합리적인 관점으로 변화 시

키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

이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

이라고 소개했다. 

조 목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

꾸면 느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

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결

국 인생이 바뀌게 된다”며 “지금

까지 나를 형성했던 그릇된 가치

관과 편견을 모두 내려 놓고 하나

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고 세상

을 바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브라이언 기자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서북미 목성연 치유 세미나 개최…올바른 평신도 리더십 육성에 도움돼  

혼두라스 공립학교에 태권도 선교의 문이 열렸다.

미주 목회자 위한 성경 세미나 

        “6월 30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저자 

라흥채 목사 초청 미주 목회자 및 

사역자를 위한 특별 성경 세미나

가 열린다.

-일시:6월 30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한미장로교회

-주소: 929 S Westlake Ave,            

           LA, CA 90006

-등록비: 무료

- 점심식사 제공

-인원: 선착순 100명

-강사: 라흥채 목사

-주관: 솔로몬대학교

           임마누엘선교교회 

-문의: 백지영 목사

           (323-708-9191)

- 도서주문:

   전화)917-588-2934

이메일)gpscenter2014@gmail

중남미 혼두라스 공립학교에 태

권도를 통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

렸다. 

3년 전,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

병호 목사)와 미국장로교 대서양

한미노회 선교사로 파송 받은 권

영갑 선교사가 중고등 공립학교에

서 태권도와 말씀으로 기독교 젊은

이를 길러낼 수 있게 된 것. 

이에 대해 권 선교사는 “공립학

교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태권도를 통해 공립

학교에 들어가 선교할 수 있는 길

이 열렸다. 기존의 교육선교는 학

교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건축

하고, 교사들을 채용하고, 학생들

을 모집하고, 학교건물을 유지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필

요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 들어가

서 선교할 수만 있다면 학교를 건

축할 필요도 없고 교사와 학생들을 

모집할 필요도 없으며 학교 운영비

도 필요 없다. 학교 안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태권도로 정신

을 개조하고 기독교 복음으로 거듭

난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

내는 태권도 사관학교와 같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선교가 가능했던 것은 베다

니장로교회가 지난 8일 혼두라스 

프로그레소시에 위치한 뻬룰라 울

루아 중고등학교(3500명)에 태권

도 선교센타(체육관)를 완공하여 

기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혼두라스 공립학교
태권도 통한 

선교의 문 열려  
이 선교센터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지만 사용권은 베다니교회와 권

영갑 선교사에게 있으며 마음껏 태

권도 선교를 할 수 있게 계약이 됐

다. 건축비용은 베다니장로교회가 

후원했다.

선교센터 헌당식은 프로그레스

시와 학교의 큰 잔치로 성대하게 

거행됐다. 

혼두라스 교육부장관, 시장, 대

사관, 지역사령관이 참석해 축사

했으며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집중 취재해서 방송 함으로 태권도

를 통한 선교사역의 문이 활짝 열

리게 됐다. 

지난 3년간 권영갑 선교사가 가

르친 태권도반 학생들은 전국 태권

도 대회 우승을 휩쓸었다

권 선교사가 가르친 태권도반 학

생들은 지난 2년 동안 종합 우승, 2

등, 3등을 휩쓸면 혼두라스에 태권

도 바람을 일으키며 태권도를 통한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가고 있다.

앤더슨 김 기자



사무엘상 10:1~8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

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가로되 여호와께

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

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

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

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

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벧

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

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자라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으로 받으

리라 5 그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

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

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여호

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 너

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

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

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

지 칠 일을 기다리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의 사사 시대를 마감

하시며 왕정 정치(王政政治) 시대를 시작

하는 과정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통하

여 사울에게 기름부어 성령이 임하게 하심

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영적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기록입니다.

1. 쓰실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예

정적 섭리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용모

가 준수하고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 위는 

더 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

나귀들을 찾아오라는 명령에 사환과 함께 

찾다가 찾지 못하매 사환의 제안에 따라 숩 

땅에 있는 사무엘에게 암나귀들을 찾을 방

도를 물어 보자고 갔다가 사무엘을 통하여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는 전언과 함께 기

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

며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

(나할라드) 곧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의 

지도자(王)를 삼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

은 것은 사무엘이 행한 것이나, 여호와께서 

하신 것으로 기록된 것은 사무엘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한 것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

로 쓰임받아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

신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잃은 암나귀들을 찾느라 애쓰다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뜻밖에 이스

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은 모든 것

이 졸지에 되어진 일들로 믿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

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선임된 것이 사무

엘의 개인적 의지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

라,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섭리로 되어진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본

문 2~7절 사이의 그 날로 사울이 당하게 될 

3가지 예언적 징조가 사울에게 그대로 이

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욱 심각하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먼저 성령으

로 사로잡으십니다.

그 날 사울에게 3번 째 징조가 실현될 때 

10~11절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

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

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

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

에 있느냐”함을 보아 이미 사울에게 성령

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

실을 보게 됩니다.

요즈음 교계에서 성령받았다 또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말들의 어원(語原)적 

의식(意識)은 자기를 주격(主格)으로 세우

고 성령은 자기의 소유격(自己所有格)으로 

만든 것 같은 어감(語感)이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이끌리며 쓰임받는다

고 해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아

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순종할 수 있

을 것인데, 자기를 주격으로 의식하다 보

니 사언행(思言行)이 자기 의지적 주장(自

己 意志的 主張)대로 자행(自行)하다가 신

앙과 사명(使命)을 그르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는 자기 존재(存在)부

터 아들의 피 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

유물(所有物)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성령님의 도구로 더욱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점령(占領) 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어

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찌 되든 

간에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성령

께 사로 잡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를 절실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같은 

신앙 생활이 곧 성령께 사로잡힌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3. 영적 지도자의 인도와 지시에 순복할 

때 승리와 성공이 보장됩니다.

사울이 성령께 사로잡힌 후 사무엘의 지

시에 따라 순종했을 동안에는 영적 승리의 

삶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

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세워 이스라엘 왕 삼

으심을 선포한 후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요

구한대로 신정 정치의 사사 시대는 끝났고 

사울 왕을 통한 왕정 시대가 열린 것을 선

포할 때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역할과 지시에 따라 사울은 공히 이스라엘

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 후 사울 왕의 치세는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주변 국가들 곧 모압, 암몬. 에돔

과 소바 왕국들, 블레셋과 아말렉까지 쳐부

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

졌습니다(삼상 14:47~48).

이상과 같이 사울은 여호와의 사자요 영

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인도와 지시에 순복

할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 성대의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히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뜻

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쓰임받는 것은, 첫

째로 죄악에서 구속받은 증거이며,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보증이 되고, 세째

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

해 가실 터인즉 성도(聖徒)는 전적인 믿음

과 온전한 순종으로 쓰임받는 기쁨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25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

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

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

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

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오늘 우리가 고달픈 내 형편과 처지며 환

경과 여건이 나의 욕구와 기대를 따라 좋게 

바뀌어 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서둘러 나부

터 회개하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께 

사로잡혀 이끌리며 쓰임받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진심으로 소

원할 때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

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든 가능성의 방법

과 풍요하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함

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利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

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

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

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

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

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

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신 말씀

을 깊이 깨닫고 허황된 계획으로 허탄한 실

패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 사로잡히고 이

끌리며 보다 더욱 힘있게 쓰임받아 하나님

의 뜻 이루어 드림을 소원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동역 목회자, 기도

원장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

히 축원합니다.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제 534호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5목    회 

사 무엘상  10 :1~8

성령께 사로 잡혀 쓰임받자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6시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OX TV 

워싱턴DC.

CTS TV 

기독일보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CBS TV

CTS TV

경북 기독 신문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3면 설교

미 국  신 문  설 교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금요일  오후

2시30분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해  외  선  교  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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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1)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많은 혼

란을 겪는다. 이런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잘 사랑하고 키울 수 있을

까?

개리 챕먼 박사는 청소년에게

는  사랑을 표현하는 다섯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words of affirma-

tion(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의 표

현), physical touch(신체적 접촉), 

quality time(양질의 시간), acts 

of service(희생하는 행동 및 모

습), 그리고 gifts(선물)이다. 

오늘은 words of affirmation, 

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의 표현에 

대해 나눠보자. 

언어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도구이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이다. 동시에 말, 언어, 혀는 대인

관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기에 야고보서는 혀를 잘 관리

하라고 가르친다. 

특히 부모와 십대자녀 사이에

서는 대화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

가 아주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십대는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한다. 즉 독립적이자, 부모

와 동일한 인격으로 취급받고 싶

어한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미성숙

한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어린아

이같이 취급하고 일방적으로 다

룬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다(영어

로 “growing pain”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부모의 반응과 행동, 언

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청소년 자녀가 어

렸을 때 사용했던 애칭이나 별명

을 부른다(예: 우리 강아지, 내 새

끼, my baby 등). 

둘째, 부모가 I love you(사랑한

다)란 표현을 자주, 별 의미없이 

사용한다. 즉 전혀 진심(sincer-

ity)이 담기지 않은, 마치 주문처

럼 표현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에

겐 별 큰 의미가 없다.

셋째, 부모가 무조건 시키는대

로 하라고 자녀에게 요구한다. 즉 

자녀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

거나 묵살한다.

넷째, 자녀의 단점을 너무 자주 

지적한다: 반대로 장점은 칭찬하

지 않는다. 특히 친지나 남 앞에서 

자녀를 흠잡는다.

다섯째,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칭찬한다. 즉 부모

가 “오바(over)”하는데, 청소년 자

녀는 쉽게 꽤뚫어 본다.  

여섯째, 친구나 동급생 앞에서 

애정을 표현하며 어린아이 취급

을 한다. 

이것은 아이로 하여금 수모를 

느끼게한다.

일곱째, 반항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무조건 노여움과 벌칙으

로 자녀를 훈계하기에, 결국 자주 

언성을 높여 다투거나 대화의 창

구가 닫히는 악순환으로 연결된

다. 특히 사랑의 표현과 긍정적

인 언어를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여기는 청소년은 부모가 부적절

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따뜻한 표

현을 제공하지 않을 때 정서적으

로 불안감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

하고 있다 여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가 십대 자녀를 잘 

파악해야 하고, 부모가 먼저 영육

간의 건강을 유지해야한다는 점

이다. 

즉 부모가 지쳐있고, 부부간의 

불화나 재정문제, 그리고 자녀양

육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말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가정, 

특히 부모가 말과 협박으로 자녀

를 복종시키는 가정안에서는 청

소년인 자녀가 사랑을 받지 못한

다고 느낀다. 말 다툼이 자주 일

어나는 가정엔 부모의 탓도 있지

만, 청소년인 자녀의 문제도 무시

해선 안된다. 성숙하지 않으면서 

성숙한 사람같이 취급해 달라는 

요구는… 물론 말이 안되는 요구 

같지만, 이것이 바로 청소년이 미

성숙한 것임을 잘 나타내준다. 그

러니 좀 더 성숙한 부모가 미성숙

한 자녀를 품어주어야하는 것 아

니겠는가? 청소년에게 따뜻한 사

랑의 언어를 적절히 표현하는 부

모가 되어야겠다. 

교육칼럼(6)

세상에서 ‘힘 파이프’가 되세요

아무리 많은 옷을 만들어도 유

통이 안되면 소용없다. 아무리 많

은 채소가 있어도 유통이 안되면 

그 채소는 썩고 만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

통하는 삶이다. 받은 은혜, 재능, 

은사 등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

것이 건강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

해도 그것이 유통되지 않으면 죽

은 생각이 된다. 유통이 파이프 역

활을 하는 것이다. 

행복 파이프, 복음 파이프가 되

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의 중요성을 알아도 몸으

로 실천하지 못하면 죽은 사랑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

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

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천대

까지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하고 살아야지 하

고 마음으로 결심한다. 

그러나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만 하면 어느새 그런 마음은 사라

져 버린다. 자동차 안에서 휴대폰

이 울리는 전화 소리와 함께 동시

에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나 

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얼마

나 안타까운 일인가? 

누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걸

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

았는가? 

이웃을 도와야지 하고 생각하

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러나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극

히 드물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날까? 기도의 중요성, 전도의 중

요성, 사랑의 중요성, 칭찬의 중

요성.. 

이미 지금까지 들은 것만 가지

고도 충분히 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

을까? 그 해답은 바로 사랑할 힘

이 없다는 것이다. 기도할 힘이 없

다는 것이다. 전도 할 힘이 없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힘이 

내게는 없다는 것이다. 

몸이 정말 아프면 전화 받을 힘

도 없고 말할 힘도 없는 것처럼 신

앙생활도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

다. 힘이 없으면 손과 발을 움직이

지도 못한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은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

다. 

어린이에게 큰 짐을 가지고 오

라고 말한다. 어린이는 그 짐을 옮

기려고 하는데 짐은 꿈쩍도 안한

다. 슬픈 현상이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일까? 

여기에 인생의 딜레마가 있는 것

이다.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나도 못하

고 그들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오시면 할 수 있다. 하나

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다. 

내 안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오면 할 

수 있다. 70억 이상의 인구를 합

친 힘보다 크신 성령님이 터치하

면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장악한다.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마음 먹은 

것을 그래서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힘

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하나이다.”(시18:1)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의 힘이니라.”(느8:10) 

우리가 어떻게 이민사화와 미

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가? 

우리가 어떻게 평양을 변화시

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죄악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이 변화되고 교

회가 능력 있게 부흥 될 수 있을

까? 

그 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

하다는 데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

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

신다. 

하나님의 힘이 내게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 

은혜 받으면 예배에 목숨을 건

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먼저 사

랑한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

도해야 한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

소서 

주여! 저희 가정과 사업장에 은

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교회와 이 땅과 조국과 

미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은혜)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 먼저 그

분께 사정없이 매달리자. 하나님

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자. 

그러면 우리의 가문은 부흥 될 

것이다. 열방이 깜짝 놀라는 큰 일

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렘

33:3). 

70억 이상이 힘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힘을 전심으로 믿고 

공급받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의 파이프 역할을 다 하자. 그래

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

나길 바라자.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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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

회장 백남선 목사, 이하 한장총)가 

21일 오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

33-차 임시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대적인 정관개정이 이뤄졌다. 골

자는 운영위원회 폐지로, 그동안 

운영위에서 다뤄졌던 모든 일들이 

임원회와 총회로 분산됐다.

더불어 한장총은 정관개정을 통

해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

장로교역사박물관추진위원회' '한

교단다체제추진위원회' '이단사이

비대책위원회' '복지위원회' '비전

70위원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

래 이들 특별위는 상임위원회 아래 

있었지만, 이번에 독립되어 자치적

인 위원회를 구성해 나왔다. 

또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교회

수 200개 이하 회원교단의 총대수

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선관

위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회장 선

거 등이 모두 정기총회에서 시행되

도록 했다. 

투표도 1차 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자가 선출되는 방

식으로 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는 정관개정 

외에도 대표이사에 백남선 목사

(예장합동)를, 신임이사에 채영남 

목사(예장통합)를 선임했다. 이후

에는 제8회 장로교의 날 발대식이 

진행됐다.

제8회 장로교의 날은 오는 7월 

10일 오후 4시 15분부터 5시 50분

까지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

사)에서 약 4,500명이 참석한 가운

데 있을 예정이다. "한국교회 연합

하여 국민출애굽, 복음통일 이루

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서는 박무용 목사(예장합동 총회

장)가 설교하고, 채영남 목사(준

비위원장)가 성찬예식을 진행하고 

폐회선언을 한다.

        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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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한장총 총대 회원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장총 임시총회 통해 정관 개정…제8회 장로교의 날 발대식 겸해 열려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이

사장 임석순 목사)가 21일 오전 서

울 한국중앙교회(담임 임석순 목

사)에서 2016년 제1차 한국교회 

순교자 추모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인 故 토마스 목사의 

순교 150주년을 기리는 자리로 마

련됐다.

임석순 목사가 인도한 예배는 이

승규 장로(순교자 이태석 목사 유

족)의 기도, 김명혁 목사(기념사업

회 상임고문, 한복협 회장)의 설교, 

박명수 교수(기념사업회 전문위

원, 서울신대)의 발제, 임석순 목사

의 감사와 인사의 말씀, 김명혁 목

사의 축도로 드렸다.

'순교신앙을 기리며'(마 16:24, 

계 2:10)를 제목으로 설교한 김명

혁 목사는 "기독교에서 십자가 신

앙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지금 한

국교회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은, 유창한 설교도 심오한 신학 강

의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이라

며 "그 십자가 신앙을 품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故 토마

스 선교사를 비롯한 故 주기철·손

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들"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 희생의 피

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에 없을지도 모른다"며 "순교신앙

은 매일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을 의

미한다.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품

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닮아가

자"고 전했다.

이어 故 토마스 선교사를 재조

명한 박명수 교수는 "교회 안에서

야 토마스 선교사를 그야말로 순교

자이자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이해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를 소위 

'제국주의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며 "사실 역사적 자료의 부족으로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매우 어

렵지만, 한국교회가 그에 대한 보

다 깊은 연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박 교수는 "토마스 선교사를 제

국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여러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입국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

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입국 목적

은 복음의 전파였을 것이다. 이제 

교회는 이런 그의 신앙을 이 세상

에서 증거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우리부터 변화되자”

순교자기념사업회…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기려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의 신앙 변증해야”

“민·군 연합 6.25 제66주년 기도회 및 전국 지역 기도회 위촉식 개최”

[관련기사 1면으로부터 계속] 

김삼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

늘 이 기도회와 위촉식에 오신 모

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별히 참석해 주신 모든 교회의 

지도자분들과 순서를 맡아 주신 분

들, 그리고 평화통일을 간절히 염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국교회에 바라는 메시지'를 

전한 황성준 목사(한국군종목사

단장) "1년 365일 중 단 하루라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다. 오늘 우

리가 편안한 것은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이들 덕분"이라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

은 바로 기도다. 한국교회가 교단

과 지역을 초월해 평화통일을 위

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어 6.25평화통일선언문은 노

영상(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이상대(미래목회포럼 대표회장)·

이경욱(예장 대신 사무총장) 목사 

등이 낭독했다. 

선언문은 "6.25전쟁의 상처는 우

리 민족 역사에 큰 아픔으로 남아 

아직도 한반도 평화통일의 큰 장

애가 되고 있다"면서 "6.25 제66

주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참

석자 모두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이 앞장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

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현하

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되는 온전한 통일 시

대를 앞당기는 도구가 될 것"을 천

명했다.

이후 유만석 목사(실무회장)가 

인도한 위촉식은 김삼환 목사의 위

촉장 수여와 박무용 목사(예장 합

동 총회장)의 축사 및 조일래(한교

연 대표회장)·장상(WCC 공동회

장) 목사의 격려사, 림인식 목사(예

장 통합 증경총회장)의 축도, 우순

태 목사(사무총장)의 내빈 소개 및 

광고로 진행됐다. 

축사한 박무용 목사는 "민(民)과 

군(軍)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

린다. 여전히 분단의 아픔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은 

우리 모든 국민의 숙원"이라며 "때

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눈앞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

도하는 우리가 되자"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삼환 대표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만세삼창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7천부 성경기증 상차식”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시 공

세동 반포센터에서 콩고민주공화

국(DR콩고)에 불어성경 5324부 키

투바어 성경 1712부 등 총7,036부

를 보내는 콩고민주공화국 성경 기

증 예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예식

은 카나다 크리스찬월드와 하와이

한인기독교총연합회, 교문교회가 

후원하여 불어로 발행하여 콩고에 

기증하게 되었다.

컨테이너에 성경상차식에서 장

헌일 목사(캐나다스코필드재단 한

국이사장, 생명나무숲교회)는 상차

기도를 통해 “오랜 내전으로 수없

는 고귀한 생명이 사망하고 고문과 

폭행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돕는 콩고성경보내기 사업

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간

절히 바란다며”기도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부총무는 

최대원 원로목사(교문감리교회)

와 장헌일 목사, 장세현 목사(하

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계)에

게 불어 성경을 증정했다. 한편 이

날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성경전서

는 6월말 부산항에서 선편으로 운

반되어 9월 초 콩고공화국 마타디

(Matadi)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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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신학자들 …신빙성 혹평하며 위조 확실시

예수께 아내가 있었음을 암시해 논란이 

됐었던 파피루스 문서에 대해, 미국의 유

명 신약학자가 그 신빙성을 비판했다.

댈러스신학대학교 신약학 연구교수인 

대럴 복(Darrell Bock) 박사는 크리스천포

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해당 파

피루스 문서의 글을 의심할 만한 이유들

이 많았으나, 최근 애틀랜틱에 실린 글이 

이를 더욱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

다. 복 박사는 “이 고대 파피루스 문서의 

가치는 ‘쌓인 먼지’(settled dust)보다 조

금 더 낫다”고까지 혹평했다.

시사잡지 애틀랜틱 최신호는, 지난 

2012년 9월 하버드대학교 신학과 카렌 킹 

교수가 소개한 고대 파피루스 조각에 대

해 다뤘다. 당시 킹 교수는 “예수께서 그

들에게, ‘나의 아내…’”라는 내용의 콥트문

자가 담긴 고대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

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틱의 아리엘 사바르 기자는 ‘다

빈치코드의 실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논쟁적인 문서 조각의 소유권을 추적

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 애틀랜틱 최

신호는 “믿을 수 없는 ‘예수 아내의 신화’”

라는 제목으로 곧 출간될 예정이다. 

사바르 기자는 기사 작성을 위해 베를

린의 공구 제작자를 만나 인터뷰한 후, 전

체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추정되는 고

대 전문가이자 플로리다 출신의 한 남성

을 만났다. 

어니스트 프리츠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가스펠오브지저스와이프닷컴(gospel-

ofjesuswife.com)이라는 도메인을 소유하

고 있었으며, 유명한 포르노 작가로 밝혀

졌다. 그는 2003년 관련 웹사이트를 몇 개 

제작했으나 현재는 닫힌 상태다.

이 고대 문서는 예수와 제자들이 ‘예수

의 아내’에 대하여 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학자들은 문장의 문법적 오

류를 지적했다. 이 같은 오류는 성경에 포

함되지 않은 도마복음에도 나타난다. 도

마복음은 영지주의적인 내용으로, 교회는 

이를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믿을 만한 내

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휘튼대학교 니콜라스 페린 교수는 크리

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

와 별도로 문서 조각이 위조품이라는 증

거는 아주 충분하다”고 말했다. 영지주의

적인 문서들과 그 신뢰성, 성경의 교회적 

권위를 연구해 온 페린 박사는 예수께 아

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북미인들의 

논쟁 중심에는 성윤리가 있다. 아마도 교

회의 특정한 분파가 유대교 재건주의자들

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페린 박사는 “예수의 결혼 여부를 확증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

는다”면서 “예수가 결혼을 했었다는 주장

은 ‘침묵 논쟁’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

는 “즉 ‘대부분의 유대 청년들은 결혼을 했

다. 그런데 신약은 절대 예수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결혼했을 것’이라

는 주장이다. 그러나 복음서들의 사실들, 

특히 마태복음 19장 10~12절에서 예수께

서 독신으로 살라고 시사하신 것을 볼 때, 

예수께서 사실상 독신이셨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L A  지 역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김문수 담임목사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11:00

수요집회 오후7:00 

정우성 담임목사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김기섭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기형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민종기 담임목사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강지원 담임목사

Bryan Kim D.M.D.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예배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산타모니카교회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예수의 아내 파피루스의 가치는 먼지 수준”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고대 파피루스 문서.

국제 인권단체가 북한을 종교인에게 가

장 위험한 나라 중의 하나로 꼽았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벨

기에 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HRWF)은 

최근 공개한 ‘연례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에서 북한을 중국, 이란과 함께 기본적인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종교인을 투옥한 

20개국의 하나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양심수에 대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종교적 

박해를 묘사한 지도에서 까만 점으로 남

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은 주체사상 

이외 어떤 사상이나 종교의 존재도 부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는 

29일 영국 의회에서 보고서 발표회를 개

최할 예정이다.

윌리 포트레 ‘국경없는 인권’ 대표는 “북

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체포

되고 있다”며 “외국 기독교인의 수감(4명) 

사실이 밝혀진 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

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스’

에 따르면 북한은 14년째 세계 최악의 기

독교 탄압국으로 선정되고 있다.

오픈 도어스에 따르면 북한에는 최대 7

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하석수 기자

벨기에 인권단체 KRWF…‘연례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밝혀

“북한은 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美종교의 자유 버리면 이름뿐인 국가로 전락”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이

자 라디오 진행자인 

에릭 메탁사스(Eric 

Metaxas)가 “미국

인들이 종교의 자유

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지 않는

다면, 미국은 이름

뿐인 국가로 전락하

게 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최근 발표한 신간 ‘If You Can Keep 

It: The Forgotten Promise of Ameri-

can Liberty’에서 그는 “‘건국의 아버지

들’(Founding Fathers)은 미국이라는 국

가를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세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자유에 너무 안주하고, 자치에 

대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붙들어야 

하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안주하는 모습

을 보이고, 이는 곧 미국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세계도 이를 알

고 있다는 것. 

그는 “1776년 미국을 세울 당시 자치에 

대한 개념은 매우 생소하고 거친 것이었

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 우리는 이

에 적합한 존중을 잃어버렸다. 이 개념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의 실패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를 당

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 사회가 

세속화된 결과, 종교적 자유가 무너지고 

공적 영역에서 신앙이 제한을 받게 됐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신앙과 미덕이 자

유와 자치를 더욱 번영케 하는 것임을 이

해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조금은 세속적이라고 생

각하는 프랭클린과 제퍼슨을 포함한 모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독교 신앙의 강력

한 표현들이 미국적 실험이 성공하는 데 

핵심임을 알고 있었다. 이들 모두 신앙과 

미덕이 모두를 위한 자치와 진정한 자유

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

심하지 않았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속시

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파괴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다시 배

워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원장 

베스트셀러 작가, 에릭 메탁사 스 …최근 발표한 신간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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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사람이 320만 명, 

난민이 2,130만 명, 강제 이주자가 4,080

만 명 등이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3억 

4,9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113명 중 1

명꼴로 난민인 셈이다. 규모로 따지면, 

영국(6,470만 명), 프랑스(6,440만 명), 

이탈리아(5,980만 명) 인구보다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와 아프가

니스탄 등 30~40년간 내전이 계속되는 

지역을 비롯해 시리아, 남수단, 예멘, 부

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최근 분쟁

이 심해진 지역의 상황과, 냉전 이후 난

민을 거부하는 추세가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

표는 “전쟁과 박해로 점점 더 많은 사람

들이 살 곳을 잃고 난민이 되고 있는데,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늘고 

있다”면서 “매년 많은 난민들이 죽고 국

경은 봉쇄되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 수를 국가별로 보면 시리아가 약 

49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아프가니스탄 

270만 명, 소말리아 110만 명 등이다. 이

들 3개국의 난민 수는 유엔 관할 난민 수

의 절반을 넘는다. 강제이주자 수는 콜

롬비아 690만 명, 시리아 660만 명, 이라

크 440만 명 등이다.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는 100만 명을 넘었으나, 실제로 

전 세계 난민의 86%는 분쟁 지역에서 

가까운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에 거

주 중이다.

전 세계 난민의 51%는 어린아이들

로, 부모 없이 망명 신청을 한 어린이도 

98,400명에 달한다.

지난해 20만 1,400명이 태어난 곳으

로 돌아갈 수 있었다. 2014년 12만 6,800

명과 비교하면 늘었으나, 1990년대보다

는 적다. 재정착 난민의 비율은 2014년 

0.73%에서 2015년 0.66%로 낮아졌다. 

                                    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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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난민 수 6천 5백만 명”
유엔난민기구 ,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발표… 英·佛 인구보다 많아

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 버뱅크 지역 

사 우 스 베 이  지 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토)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희철 담임목사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이창민 담임목사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청년부예배EM 오후 1:30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에배   오후 8:00 (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방수민 담임목사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송재호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문/서/선/교에 앞장서는   

난민이 2,130만 명, 강제 이주자가 4,080

만 명 등이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3억 

4,9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113명 중 1

명꼴로 난민인 셈이다. 규모로 따지면, 

영국(6,470만 명), 프랑스(6,440만 명), 

이탈리아(5,980만 명) 인구보다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와 아프가

니스탄 등 30~40년간 내전이 계속되는 

지역을 비롯해 시리아, 남수단, 예멘, 부

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최근 분쟁

이 심해진 지역의 상황과, 냉전 이후 난

민을 거부하는 추세가 이 같은 결과에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

표는 “전쟁과 박해로 점점 더 많은 사람

들이 살 곳을 잃고 난민이 되고 있는데,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늘고 

있다”면서 “매년 많은 난민들이 죽고 국

최승목 담임목사
매일QT 월~금 오전 6:00

난민이 2,130만 명, 강제 이주자가 4,080

만 명 등이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3억 

4,9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113명 중 1

명꼴로 난민인 셈이다. 규모로 따지면, 

영국(6,470만 명), 프랑스(6,440만 명), 

이탈리아(5,980만 명) 인구보다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와 아프가

니스탄 등 30~40년간 내전이 계속되는 

지역을 비롯해 시리아, 남수단, 예멘, 부

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최근 분쟁

이 심해진 지역의 상황과, 냉전 이후 난

민을 거부하는 추세가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

표는 “전쟁과 박해로 점점 더 많은 사람

들이 살 곳을 잃고 난민이 되고 있는데,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늘고 

있다”면서 “매년 많은 난민들이 죽고 국

경은 봉쇄되고 있다”고 말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송재호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e-mail: iccc.o�  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윤대혁 담임목사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총기규제없이는 외로운 늑대 못막아 ”

버락 오바마 대

통령이 16일 플로

리다주 올랜도를 

방문해 총기규제 

강화없이는 ‘외로

운 늑대’와 같은 자

생적인 테러를 막

을 수 없다고 말

했다.

이날 오바마 대

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를 위

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희생자 유

가족을 2시간 동안 직접 만났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

어 “강력한 ‘돌격소총(assault weapon)’ 

한 개를 가진 한 사람에 의해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며 “이 살인자의 (범행)동

기는 오로라나 뉴튼의 대량살상범들과 

다를지는 몰라도 사용한 ‘죽음의 도구

들’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이 총

기 규제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또 “ 우리의 정치는 테러리스트

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매우 강력한 

무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왔다”며 “상원의원들

이 일어나 옳은 일을 하길 진정으로 희

망한다. 우리는 비극을 멈추게 할 수 있

다.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우

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대량학살을 

계속 더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외로운 늑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력 이상’이 필요하

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조치들을 취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

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이번 참사는 학

교, 영화관, 교회, 나이트 클럽에서 사람

들을 쏠 수 있는 무기를 누군가 손에 넣

기가 얼마나 쉬운지 다시 한번 상기시킨

다”며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한 규제강화

를 역설한 바 있다.

                                     하석수 기자

쿠르드 자치구에 모여 있는 이라크 난민 아이들.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오바마� 올랜도� 총기난사� 현장� 방문…총기� 규제강화� 법안� 통과� 촉구� 

“‘머리 이식 수술’시도 눈앞”

지난해 세계 의학계에 충격을 줬던 ‘머

리 이식 수술’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추

가 공개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런 샤오

핑 박사팀은 오는 2017년 머리 이식 수술

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리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런 박

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팀을 꾸렸고, 

수술을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했다. 준

비가 끝나면 언제든 수술을 시작할 수 있

다고. 이번 수술에는 이탈리아 신경외과 

전문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와 건국

대 김시윤 연구 교수도 참여한다.

수술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기증

자의 머리와 피기증자의 신체 온도를 떨

어뜨린 뒤, 기증자의 목 부위 조직을 해

부해 척수를 절개하고 이를 피기증자의 

신체에 연결하는 것이다.

앞서 의료팀은 원숭이 머리를 이식한 

다음 혈액 공급에 성공했으며, 다만 골수

신경 연결은 이뤄지지 않아 목 부위 아래

는 마비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런 박사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머

리를 이식한 원숭이를 20시간 후 안락사

시켰다”면서 이번 실험은 원숭이의 머리

를 영하 15도에서 동결할 경우, 수술하는 

동안 생존 가능하며 뇌손상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가이젤 의과대학에서 신경학

을 가르치는 제임스 L. 버나트 교수는 “머

리 이식 수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면서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기독의료치과협회(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s) 데이비스 스티

븐스 박사는 “인간의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은 비윤리적”이라며 “성경에 나타

난 생명의 거룩함을 믿는다면, 어떻게 윤

리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한 

환자가 처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우려

했다.

머리 이식 수술을 받을 사람은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는 러시아의 컴퓨터 프로

그래머 발레리 스피리도노프(31)다.

이 수술에는 신경외과 전문의뿐 아니

라 혈관 전문가, 정형외과 전문의 등 150

명 규모의 의료진이 투입된다. 중국 하

얼빈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예정된 수

술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36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은 130억원 규

모다.                                     

  강혜진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비윤리적이며 무모한 시도…윤리논쟁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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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C . / 얼 바 인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오전 6:00 (토)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홍성준 담임목사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얼바인 한믿음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 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하나님의 은혜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  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당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  ce)
www.nextsarang.co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美 남침례회, 난민들 재정착 지원 결의”

Mission Community Church

무슬림들의 이민을 반대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美남침례회는 “회원 

교회와 가정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난

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내

용의 결의안을 승인했다.

남침례회는 14일~15일까지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난민 사역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이 결

의안 12를 통해 “우리는 난민들이 하나

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된 이

들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자비

가 반드시 이들에게도 확장되어야 한다

고 믿는다. 고향을 떠나 온 이들에게 하

나님의 자비는 더욱 특별하다”고 밝혔

다.

또한 “우리는 남침례회 교회와 가족

들이 난민들을 초대하여 모든 민족, 방

언, 나라들이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

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극단주의 무슬림들을 색

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보

안 수단을 적용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

했다.

최근 난민 재정착 이슈는 특별히 중

동 지역 난민들과 관련해 정치적 논쟁

으로 커지고 있다. 많은 주정부들은 ‘국

가 안보’를 이유로 시리아 난민들에 대

한 재정착 허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작년 11월 영국에서 테러가 발생

한 이후, 텍사스의 그렉 아보트를 비롯

한 30여 명의 주지사들도 이와 같은 입

장을 표명했다. 

美연방정부는 130여 명의 목숨을 앗

아간 프랑스 테러 이후 비자 발급 기준

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왔으며, 이민 문

제는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뜨거운 쟁

점이 되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작년부터 무슬림들의 입국을 일시적으

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 

왔다. 특히 최근 올랜도 참사가 발생하

자, 이러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남침례회 총회에서는 난민 

결의안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지

하고,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In 

God We Trust)는 문구를 확정하는 내

용의 결의안이 승인됐다.      

강혜진 기자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모든 민족, 방언, 나라들 향한 하나님 뜻 드러내야

IS 성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한 여성

이 “지하드 무장 단원들과 그들의 가족

들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해 왔다”면서 그 세부 사

항을 공개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IS 포로생활

에서 탈출한 49세 야지디 족 한 여성이 

수개 월 포로 생활에 대해 쿠디시 뉴스

와의 인터뷰를 인용보도 했다.

이라크 북부 지역에 위치한 이 여성

의 고향 마을은 지난 2014년 8월 IS 테

러 집단에 의해 점거 당했다. 

세비로 알려진 이 여성은 그녀와 그

녀의 아이들이 지난 2014년 8월 3일 IS 

테러 집단에 포로로 잡혔다. IS 무장 세

력이 텔레반 지역을 장악했으며, 세비

는 무장 세력이 야지디 족 남성들은 모

두 살해했으며, 야지디 여성과 아이들

을 분리해 낸 과정을 말했다.

세비는 “IS 무장단원들이 여성과 아

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마을 안에 가두

고 남성들만 마을 밖으로 데려 나갔다. 

그날 이후 마을 남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이

후 수 천명의 야지디 족 여성과 어린 소

녀들과 아이들이 있는 신자르(Sinjar)

로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세비는 이어 “산지르로 이송된 이후, 

여성들은 한 밤중에 트럭에 실려 이라

크 서부 거점 도시인 탈 아파르 도시로 

이송되었다. 탈 아파르에 도착한 이후, 

바도쉬 감옥에 들어가기 전 3일 동안 지

역 병원에 감금되어 있었다. 이후 한 달 

반 동안 바도쉬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세비는 “40일 동안 감옥에 억류된 이

후,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IS 단체의 

거점 도시인 시리아 락까로 옮겨졌다. 

야지디 족이 억류되고 학대 받는 이유

로 ‘야지디 족은 이슬람을 믿지 않기 때

문이며 이슬람으로 개종되어야 한다’고 

지역 거주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고 밝혔다. 

세비는 그녀가 “투니시아에서 온 아

부 샤이프라는 무장단원에게 팔렸으며. 

아부 샤이프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마치 농장의 가축처럼 그들을 다루었

다”면서 “두 달 동안 아부 샤이프의 소

유물로 있는 동안, 자주 그녀와 아이들

이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비는 “IS 무장 단원이 나와 아이들

을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묶어서 고문했다”고 했다. 

세비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세계 단

체들에게 “야지디 여성이 상상할 수 없

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 IS 무장단원들

에게 체계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있으

며, 고문과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받고 있

다”면서 야지디 족 여성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소피아 기자

 “IS, 성노예‘아이들’가축처럼 다뤄”

남침례회 임원들의 모습. ⓒSBC 홈페이지 제공 

작열하는 사막에 묶어놓고…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해

동방정교회 각 분파 수장들이 1천여 

년 만에 모인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

노드)가 자체 성령강림절인 19일(이하 

현지시각) 개막했다. 그러나 정교회 총 

14개 분파 중 최대 규모인 러시아(240

만 정교회 인구 중 절반 이상)를 비롯해 

4개 분파는 불참했다.

동방정교회의 시노드는 그리스 크레

타섬 헬라클리온에서 시노드를 27일

까지 진행된다. 동방정교회가 시노드

를 연 것은 1054년 가톨릭과의 대분열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동방정교회 

마지막 시노드가 787년 개최됐다고 보

기도 한다. 

이번 시노드는 지난 1월 동방정교회 

14개 분파 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합의한 데 따라 열린 것으로, 교회

의 역할과 가톨릭 등 타종교와의 관계 

설정 등을 의제로 한다. 

러시아정교회 측은 이번 시노드 불참 

이유로 ‘의견차’를 내세웠다. 이는 대부

분의 동방정교회 분파들이 가톨릭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발심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동방정교

회 내 최고 수장인 콘스탄티노플의 바

르톨로뮤 1세 총대주교와 러시아정교

회의 키릴 총대주교 간 알력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동방정교회 수장들의 역사적 회동”
약 1천년 만에 만나 …러시아정교회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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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탄생석 진주, 진주전문 고베펄사가 올해도 진주 비드 목걸이를 대

량 방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그 인기가 여전하다는 이야기이다. 거

리를 거닐다 보면  진주목걸이를  한 여인들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진주가 6월의 탄생석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고베펄사는 이

번 펄리우드 진주보석 쇼에 2줄 진주목걸이와 3줄 진주목걸이를 대량으로 

세공해 출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6월 탄생석인 진주는 건강과 장수, 행복, 

부귀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최근들어 결혼예물의 필수 항목으로 꼽힐 정도

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진주보석은 이제 다이아몬드나 순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패션 룩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 만큼 어느 보

석 보다도 치장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보석 아이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주 목걸이는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해 젊은 여

성들은 물론 중년 여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공식석상이나 모임 

등에 갈 때에도 이제는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품질의 진

주는 어떻게 선별할까? 진주의 품질은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싸며, 완벽

한 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을수록 좋은 상품으로 분류된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컬러는 화이트 바탕에 ‘핑크 오버톤’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 여성

들은 예전 부터 갈치 빛 색을 크게 선호해 왔다. 최근에는 보석 세팅기술이 

다양해져 진주 목걸이 하나만으로 포인트를 줘 더욱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

을 연출할 수 있다. 

진주전문업체 고베펄이 소비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진주 반지와 귀걸

이, 목걸이의 경우 무조건 큰 것 

혹은 비싼 것을 고르기 보다는 연

령과 체격 그리고 예산에 맞춰 구매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한다. 진주보

석은 이제 금고에 보관하는 비싼 진

주가 아닌 중저가 시대가 도래하므

로서 평상시에도 가벼운 옷차림에 

착용하여 보고 느끼고 즐기는 최상

의 선택 아이템이 되고 있다.

 ◈펄리우드쇼 가주마켓 일정

-일시: 6월 18일(토)~26일(주일)

-주소: :4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 8시

 "PEARLLYWOOD" 빅쇼!!

6월 보석 진주!

쿨하게 

2줄 진주목걸이로 

멋을 한껏 내자!!

펄리우드 

진주보석 쇼에 

진주비드 목걸이 

2천여점 

대방출!!

초여름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1만여점 세레나데

LA코리아타운 윌셔·웨스턴가를 화려하게 수놓다

고베펄사 창립 12주년 기념



비 즈 니 스 제 534호2016년 6월 23일 목요일14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CHRISTIAN BUSINESS
Classi� 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714.743.1000
familyaut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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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다. 보

통 10대는 학업, 20대는 연애와 취

업, 30대는 직장과 주택마련, 40대

는 명퇴와 자녀문제, 50대는 노후 

준비, 60대 이후로는 건강문제로 각

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결국 스트레스의 종류는 대부

분 돈, 인간관계, 건강이라는 3가지

범주에 속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수많은 요인들

을 일일이 제거하는 것으로 스트레

스를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

능하다. 

스트레스는 피하고, 해소하는 것

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스트레

스를 받는 사람은 문제만 보는 경향

이 있다. 그래서 문제의 엉뚱한 원

인에 집착하거나, 단순히 해소되기

만을 원한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사라지지 않는 스트레스 안에

서 맴돌고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

리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시간, 돈,  

건강, 인간관계 등을 잘 관리해서 

문젯거리들을 줄여나가면 되는 것

일까? 

물론 제반의 관리를 통한 균형잡

힌 삶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지

만,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스

트레스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부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을 

바로바로 동력 에너지로 바꿔 관리

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역경 

지수가 높으니, 성공하려면 스트레

스가 필수라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

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필요성과 스

트레스를 이겨낼 힘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반적인 신체

반응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 땀

이 나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신체반응을 불

안이라 여기고 압박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쿵쾅거리는 심

장은 민첩하게 행동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

은 뇌에 산소를 더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

에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것은 당연히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 만성스트

레스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몸안에 스트레스

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놓으셨다. ‘포옹호르몬’이라는 깜찍

한 별명을 갖고 있는 신경전달 호

르몬인 옥시토신이 하나의 증거다. 

이 호르몬은 우리의 사회적 본능을 

조절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도록 하며, 공감능력을 높이

고, 가까운 사람을 기꺼이 돕고 지

지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

몬이다. 

더욱 멋진 것은 이 스트레스 호

르몬이 사회적 접촉과 지지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이 호르몬을 더 

방출하게 된다. 우리의 스트레스 반

응이 보다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더 빠

르게 회복된다.

스트레스 반응이 스트레스 탄력

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몸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

운 일인가? 더구나 그 메커니즘이 

이타적 삶을 통한 인적 관계에 있다

는 것은 정말 하나님다우신 방법이

지 않은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라고 명하신 것은 어찌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일 것

이다.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우울증

을 치료하는 9가지 방법에 대해 강

의를 한다고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다. 교수님의 짧은 강의는 다음

과 같았다.

“이웃을 도우며 살아라. 이와같이 

8번을 더 해라.”

보살핌은 회복력을 만든다. 나를  

회복하게 하고, 타인을 회복하게 한

다. 내 삶의 스트레스에 파묻혀 있

지말고, 그곳에서 걸어나와 더욱 사

랑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함으로 행

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시켰느니라”(롬 8:2).

인간은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죄

책감을 가지고 산다. 아담도 범죄한 

후에 죄책감에 시달려 동산 가운데 

숨었고, 가인은 그 죄책감으로 울부

짖었다. 또한 회복되야 할 나와 현

재의 나 사이에는 언제나 죄책감이 

상존하고 있다.

신앙생활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

에 대하여, 크고 작은 죄책감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죄책감이 심화되

어 ‘불안, 신경증, 강박적인 상태를 

가지고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되고 만다. 

특히 비논리적인 생각으로 자신

을 학대한다면 우울감, 기도에 대한 

불확신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지나

친 죄책감은 치유의 대상이다. 다음

과 같이 기도해 보자.

◈고백의 기도

주님, 저는 과거에 ○○한 죄를 짓

고 난 후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

디기 힘들고 괴로운 죄책감으로 인

해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은 잘

못을 나 스스로 확대하여 자신의 내

면을 병들게 만들고 과거의 잘못된 

실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

다. 내 기억 속의 죄책감에서 자유

롭고 싶은데, 나의 불법이 내 기억

에서 떠나지 않고 죄악된 불륜이 나

를 붙잡고 놓아 주지 않습니다. 또

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일조를 떼

어 먹은 것과 주일 성수를 하지 못

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는지 기억을 다 하지 못하지만,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

고 이로 인한 죄책감 역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나를 영적

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원하지 않

는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들어, 정

신도 육체도 지쳐 병들게 하고 있

습니다. 악한 영이 나의 삶에 개입

해 나를 참소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을 하도록 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

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것

도 지겹고 죄책감에 눌려 슬퍼하는 

것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사오니, 나

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소

서.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의 가슴을 가득 채우셔

서, 저의 내면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

그동안 나의 잘못된 믿음 생활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

기 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 마음으

로 믿게 하시고 나를 죄책감에서 자

유하게 하소서. 무엇이 되었든 사람

에 대한 죄책감에서도 자유하게 하

시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에서도 

자유하게 하시며,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서도 자유하게 하소서.

나의 잘못된 과거의 그 어떤 행위

에서도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

도록 치유하셔서,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소

서. 죄책감으로 상처받은 우리 가족

에게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사오니, 

이 죄책감이 더 이상 우리 가족에

게 확대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치유를 통해 우리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

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

시고 죄책감에서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령과 선포

나의 죄성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은 악한 영아! 예수님

의 피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로 너를 명하노니 지금 내 인격에서 

떠나가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니라!

한수희 칼럼(8)

 피할 순 없어도 선택은 가능한 스트레스

상한 감정의 치유기도 ‘죄책감’
김온유 칼럼

김  온  유  원장

(사)국제전인목회상담연구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사

명을 가지고 태어

난다. 그리고 사

명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일생의 승

리자요, 삶의 성취

감을 누리는 행복

한 사람이다. 그렇

다면 우리는 “우

리의 사명을 깨달

았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한

다. 사명이란 “심부름 사”자에 “목

숨 명”자를 써서 사명이라고 부른

다. 그러므로 사명이란 “심부름하

는 목숨”이라는 뜻이다. 누구의 심

부름인?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그

리고 사명이란 이 땅에서 인생의 시

간을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하고, 내

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내 

존재의 목적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

람은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

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가 만약 사명감 없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 인생의 가벼

움이란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될 것

이다. 그렇다! 인간은 결코 무의미

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렇

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인 것도 아

니다. 쉽게 말하자면 되는대로 살아

도 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

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 존재

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

적이 분명한 사명적인 존재이기 때

문이다. 그래서 사명이 분명한 사람

은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 세

상을 따라 주어진 풍조와 유행을 따

라 쉽게 흔들리지 않

는다. 

그래서 사명이 분

명한 사람은 자기 존

재의 당당함과 실존

적 존재의 근거를 가

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간다. 또한 사명

이 분명한 사람은 타

인에 의한 세계관에 

지배받지 않고 주체

적인 실존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

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의 존재는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 수많은 모래가 있지만 똑같은 

입자를 가진 알갱이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수많은 눈

을 보아도 그렇다. 그 결정체가 모

두 다 다르다. 심지어는 수천 수억

의 나뭇잎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

다. 그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셨고 그 다양성 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지

금까지 지내온 수천년 역사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미래의 

역사 속에 나와 같은 존재는 오직 

나 한 사람 밖에 없다. 나는 나의 고

유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다. 나는 

타인과 비교되어진 그런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무나 귀중

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각자가 담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의 근거인 것이다. 나에게 주신 사

명을 확신하고, 가슴에 사명의 불을 

뜨겁게 붙이기를 바란다. 사명감에 

투철하고 치열한 사명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당신을 만나고 싶다.

김병규 칼럼

 사명의 삶을 사는 당신

한  수  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김  병  규  목사

시애틀명성교회 



미국으로 이민 가서 교회를 시작

한 지 2년 만에 미주지역 이민 교

회사의 모든 기록을 깨고 2,000명

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급성장하여 

‘교계에 혜성같이 나타난 지도자’

라 불렸던 이현수 목사의 고백록! 

현재 성경 66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

고 있는 그가 외치는 ‘십자가의 도

(道)’이다.

팬클럽을 몰고 다니며 자신의 인

생에는 결코 실패란 없을 것처럼 

승승장구하던 그가 어느날 가정과 

사역, 재정적 실패를 넘어 육적으

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실

패한 존재적인 패배자라고 말하기

에 이르렀다. 길고 긴 ‘영혼의 어두

운 밤’을 지난 후 고통의 끝에 도

달해 마침내 “내가 고통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50평생 전 삶을 통해 절대 

절망과 완전한 실패를 통해 철저하

게 십자가를 통과한 후 성공 그 이

상의 것, 인생의 참된 도(道)와 진

리(眞理)를 내놓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손아래 있을 때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위대한 삶

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그는 이 책

에서 복음과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길을 제시하며,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실패한 영혼들에게 해답과 소망을 

불어넣어준다. 특별히 지금 성공가

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를 

향한 성찰의 지혜를 제공한다. 인

생에서 진실로 ‘내 자아가 끝장난 

곳에서 만난 예수의 십자가’를 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

어야 할 길이 본서에 열려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실패를 한 믿음의 동

지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가

족들과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그들이 

실패해서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

지 참고 기다려주라고 한다. 또한 

누가 실제로 망하는 과정을 거치

고 있다면, 힘들겠지만 완전 쫄딱 

망할 때까지 내버려두라고도 한다.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를 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실

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다. 물론 

이 말은 남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냥 방관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

다. 또한 모든 실수와 죄를 무조건 

다 묵인하고 용납하라는 뜻도 아니

다. 다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

나 응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서 그들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죽음은 모든 

일에 종지부를 찍는다. 내가 죽으

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망상이 

끝장나고 자아와의 전쟁이 종결된

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요, 가장 밑

창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더 내

려갈 수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자아가 처리된 사람만이 진정

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되뇌고 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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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나는 강하다       
 존 디커슨 | 규장 | 288쪽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고통

이 찾아오면 매번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지금 고

통 가운데 있는가? 혹 힘들고 어려운 문

제에 집중하느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

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는 않은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청년에 답하다                 
 신동열 | 예수전도단 | 272쪽    

이 책은 청년 사역

자 신동열 목사가   

많은 청년들과 강의

로 만나고 상담하면

서 청춘들의 일상에 

켜켜이 쌓여만 가는 

절망을 이해하고 공

감하면서 실제로 도

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한 에세이집이

다. 매 챕터마다 청년의 질문과 저자의 

답을 시작으로 현실에서 고통하는 청

춘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과 사회 구조

적 맥락을 짚어 가며 그 대응법을 제

시한다.   

 오두막      

 이재영 | IVP | 264쪽         

30여 년간 출소자, 

알코올 중독자, 무

너진 사람들과 함

께 사랑을 일구며 

살아온 이재영 대

표(오두막 공동체)

의 감동 스토리. 이 

시대는 말씀에 순

종하고 타자를 환대하기보다는 실천을 

미루며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평생 순종하며 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 이 책을 통해 “말라버린 시대의 가

슴을 적시는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이

웃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선교사 팀 사역과 갈등 해결        
 심재두 | 좋은씨앗 | 200쪽    

선교사들의 사역은 

연합했을 때 더 빛

을 발한다. 그럼에

도 선교 현장에서 

팀 사역은 구성원

들 간의 갈등이라는 

벽에 부딪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실제

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

교사들은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을 가

장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꼽았다. 저자

는 20여년 간 선교지에서 의료 사역과 

교회 개척을 해왔다. 그 경험을 녹여 낸  

이 책은 선교사 팀 사역의 이정표이다.

“내가 끝장난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의 십자가”
더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에서…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십자가의 은혜

신간추천

위대한 실패  

이현수

규장 | 240쪽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Special Event 

선물용 VBS   CD 무료 증정

어린이용 흰색 티셔츠,100개 이상 주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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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
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
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
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
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
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
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
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사닥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거룩의 재발견
259면 / 11,000원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240면 / 11,000원

소
강
석

“강단을� 복음으로� 풍성하게”
[북스리뷰]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추천도서]

이 책은 개혁신앙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 주는 책이다. 개혁신앙은 

신학의 한 분파가 아닌 성경에 충

실한 진리임을 이 책은 방증한다.

삶과 연관된 것이 진정한 개혁임

을 이 책은 잘 보여 준다. 미국 보수 

신학의 대변자이자 수호자였던 그

레샴 메이첸이 설립한 교단의 신학

이 무엇인지를 잘 대변해 준다.  

스펄전은 칼빈주의를 오직 성경

적 기독교에 대한 별칭이라고 평가

했다. ‘회심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는 글은 더글라스 윌슨이 맡았다. 

윌슨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

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힘들어

하는 이유를, 그것의 본질을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거부하

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0쪽).

그는 무엇이 진리인지 결정하는 

규준이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

경이어야 한다고 논증한다. 하나님

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파괴하지 

않음을 윌슨은 말해 준다(30쪽).

성경에 대한 모든 도전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윌슨은 자유의지보다 

자유로운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한다(39쪽).

루터는 인간이 노예의지를 가

졌음을 간파했다. 인간의 자유의

지 능력을 높이는 것 자체가 하나

님 앞에 교만한 것이다. 윌슨은 로

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를 분명하게 논증하고, 바울이 은

혜와 행위를 대조하지 않았다고 말

한다(57쪽).

오늘날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

르려는 자들은 휫필드가 말했듯 

‘썩은 동아줄을 가지고 하늘에 오

르려는 것’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위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개혁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

기 때문이다. 5장에서 윌슨은 제한 

속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

도의 죽으심의 범위만큼 교회사에

서 논쟁적 이슈도 없었는데, 절대

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해 모든 죄인

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

음의 위대함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알

며, 택하신 성도를 위해 죽으셨음

을 명백히 밝힌다. 성령의 부르심

에는 유효한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이 있는데, 윌슨은 이 둘을 잘 구분

하고 있다. 

더글라스 존스는 언약의 말씀으

로 돌아갈 것을 2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언약 신학은 난해한 주제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정립하

고 이해해야 할 주제기도 하다. 성

도 구원의 초석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사

랑의 증표다. 존스는 언약이 귀중

하고 친밀하고 신실하며,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과도 같은 연합과 교제

라고 가르친다(105쪽). 그는 언약 

사역의 전개를 다루고 새 언약과 

그 성취를 말해 준다.

이 책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들

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탁월한 

작업을 성취하고 있다. 언약에 관

해서는 피터 릴백이 쓴 <칼빈의 언

약사상(CLC)>라는 책도 아주 좋고, 

팔머 로벗슨 교수의 책들도 큰 도

움이 된다.

로저 와그너는 3장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권고한다. 그

는 교회와 예배와 직분을 다루는

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배 회복

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나님 영광

을 구해야 할 예배가 사람의 기쁨 

추구로 변질되고 있다.

예배에 관해서는 <개혁주의 예

배학(P&R)>이라는 책이 많은 도

움이 된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유 중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바

르게 예배하기 위함인데, 성경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

어 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며, 성도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그에 달려 있다. 데이비드 하고피

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마

지막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

를 바라보는 삶과 닮아가는 삶, 참

된 자유를 누리는 삶과 왕과 제사

장 같은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루고 있다.

하고피언은 종교개혁자들의 계

승자로서 복음주의자들이 ‘오직 성

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잊었

다고 지적하며, 성경은 우리의 모

든 믿음과 행함에 있어 최고의 기

준임을 천명한다. 그는 성경과 동

등한 자리에 둘 수 있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으며, 성경을 보충하려

는 우리의 시도는 결국 성경을 다

른 것으로 대체하며 끝난다고 경고

한다(375쪽).

여성 목사 안수를 성경이 금하

고 있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이 편집되었다

고 믿는 사람과는 성경에 대한 논

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성경이 명

백히 금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인권 측면의 접근은 방향성을 잃

은 것이다.  

하고피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설명한다.

“신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린다. 우리가 연합된 그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께 연합되었기에 우리 

또한 과거의 죄에 대해 죽었다. 만

약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우

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것이며 

현재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 이

런 이유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 그러므

로 우리는 은혜가 더해질지 모른다

는 이유로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

다(310쪽).”

신학은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것의 의미를 

상실한다. 교회가 서고 무너짐이 

바로 신학과 성경에 달려 있다. 스

코틀랜드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예

전에 예배 전 집사님이 성경을 들

고 와서 강단에 올려놓았다는데, 

그것은 설교자가 오직 성경에 있

는 것만을 말해야 함을 의미했다

고 한다.

이 책은 오늘날 잊히고 상실되고 

있는 귀한 진리들을 복원하고 우리

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귀한 책

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그들이 가르친 진리와 살아낸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모든 이들

에게 이 책은 참으로 유용하다.

개혁신앙의 기본 진리 위에 우리

들의 신앙이 굳건히 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강단은 

다시금 복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나 기본이다.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이 책은 잘 보여 준다. 특히 

옛 진리를 현대 저자들이 오늘날에 

맞게 집필했다는 것이 이 책의 장

점이며,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필체로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진

리를 정리해 놓았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

는 것이 아닌, 진리의 초석 위에 굳

건히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싶은 

모든 성도에게 적극 추천한다. 

                            김재윤 목사

크리스찬북스 명예편집위원

성경� 가르침� 힘들어하는� 이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개혁신앙 기본 진리

더글라스 윌슨 외

생명의말씀사 | 400쪽

이 책은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작

고한 스탠리 그랜츠가 동성애에 대

한 역사를 다루고, 이것의 성경적

인 의미는 어떠하며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다. 

1장 ‘현대의 관점에서 본 동성

애’에서는 동성애가 발생할 수 있

는 유전적,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의학적인 근거에 있어 여러 학자들

의 주장과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2장 ‘성경과 동성애: 주해 관련 

논의’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중

요한 텍스트를 다루고 있는 본문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해석과 전통

적 해석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여기서 동성애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사사기 19장 레위인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동성애로 인

해 도시가 멸망한 게 아니라, 당시 

거주민들이 환대에 관한 사회 규

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손님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대우를 한 것이라는 

문화적 배경으로 해석한다. 

또 당시 전쟁 승리 후 패자들에

게 항문 성폭행을 하여 굴욕을 주

었는데, 이런 전쟁적인 해석도 포

함하여 동성애가 단순히 쾌락을 

넘어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라 주

장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에스겔 16장

과 유다서 등 성경 전체에서, 소돔

과 고모라와 기브아의 죄가 단순히 

성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

노가 임하는 심각한 죄임을 드러

낸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27절

에 나오는, 바울이 이방사회를 비

판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한 부분이

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은 당시 

제국 안에 널리 퍼져 있던 습관이

라고 말하지만, 저자는 바울이 모

든 형태의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

는 것을 밝힌다고 한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침묵한다

고 현대 학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

는 변명을 하는데, 저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적합한 성과 하나님

의 창조 의도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정확한 변증을 해낸다.

3장 ‘동성애와 교회의 가르침’에

서는 교부와 중세시대, 그리고 종

교개혁 이후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교회가 한결같이 동성애를 죄로 

여겨왔다고 말한다. 4장 ‘동성애와 

성경의 권위’에서는 성경이 동성애

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규범적이라

고 말하며, 언약과 사랑과 정의와 

해방에 의해 성경 전체를 보도록 

한다고 한다. 

5장 ‘동성애와 성윤리’에서는 성

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결혼은 

전적인 타자와의 연합이고 결핍의 

충족이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우리의 성

교는 제의적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

며 그 거룩성과 엄격함을 이야기한

다. 따라서 동성끼리의 성교는 죄

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성립된다. 6

장 ‘동성애와 교회’에서는 동성애

자들에게 교회 회원권을 주는 것

과, 동성 결합, 성직 임명, 그리고 

시민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

보고 있다.

현대 교회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

하여 동성애자들을 회원으로 포함

시키지 않는 곳도 있고, 반대로 동

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고 소수자들

의 인권 보호와 주님께서도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을 근

거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곳

도 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찾도록 노력하고 제시

한다. 우리가 동성애를 정죄하는 

일과,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환영하

고 받아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동

시에 가능하다며 또 다른 길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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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mmunity Presby-
terian Church of Atlanta held a 
ceremony on Sunday for the ordi-
nation of one of its youth pastors, 
John Park.

“I commit to carry on the min-
istry that has been given to me in 
obedience to Christ, and to fol-
low Jesus in my daily life, loving 
my neighbors and promoting 
peace, unity, and purity within the 
church,” said Park in his ordina-
tion vows.

The ceremony consisted of praise 
and worship, a time for prayer, 
a sermon preached by Dr. Kevin 
Park, an associate dean at Colum-
bia Theological Seminary, a word 
of commendation for the ordained 

pastor, the ordination vows, words 
of encouragement, and musical 
performances, among others.

“Moses confesses that he will 
not act before God does,” said Dr. 
Kevin Park during his sermon.

“This is referring to walking with 
God. Let us learn what it means to 
be intimate with God through Mo-
ses,” Dr. Park continued. “Just as 
God exists in relationship in the 
trinity, it’s important to have inti-
macy and good relationship with 
our Lord.”

“It’s diffi cult for the Korean im-
migrant church to raise up the 
EM [English ministry],” said Rev. 
Hyun Sung Cho of Canaan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tlanta, 
who gave a word of encourage-
ment at the ceremony. “And it’s 

even more diffi cult to raise up an 
ordained pastor in a bigger church. 
But I congratulate you on this or-
dination. I hope you will continue 
to support Pastor Park and pray 
for him. I hope that you will not 
look at him through a fi rst genera-
tion Korean’s perspective, but that 
you will always pray for him in the 
Holy Spirit. And I hope that you 
will partner with him so that he 
would be a pastor that invests in 
and nurtures the next generation 
in the faith.”

Park moved to the U.S. from 
South Korea in high school, and 
studied Christian education in col-
lege. Thereafter, he ministered in 
Florida and Virginia, and received 
an M.Div. from Columbia Theo-
logical Seminary.

Some 40 organizers and partici-
pants of the recent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KWMC) that 
took place earlier this month at 
Azusa Pacifi c University gathered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on Tuesday morning to discuss 
and evaluate the results of this 
year’s conference.

The organizers fi rst expressed 
regret regarding the aspects of the 
conference where the results came 
up short in comparison to their 
expectations, and shared the chal-
lenges they faced in the process of 
planning for the event.

The fi rst aspect they mentioned 
was the turnout at the confer-
ence. Some 2,900 in total were 
registered for the event, and some 
3,000 attended night sessions, 
according to the organizers. The 
number fell short of their hopes 
for some 7,000 to attend the night 
sessions.

A number of challenge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less-than-
expected turnout, they said. First, 
KWMC, which takes place once 
every four years, took place for the 
fi rst time in Southern California 
this year, when all previous confer-
ences had taken place at Wheaton 
College in Illinois. The difference 
in culture in the Korean commu-
nity of Southern California, as well 
as the lack of awareness of KWMC 
in this region, may have hindered 
a wider participation in the event, 
organizers said. 

“Azusa Pacifi c University is lo-
cated in an isolated area, and the 
distance that people had to travel 
to get to the conference with traf-
fi c may have hindered some from 
attending,” explained Rev. Paul 
Gihong Han, the senior pastor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who also led the planning process 
in Southern California.

Another aspect that organizers 

discussed was the low turnout in 
the English track of the confer-
ence. The difference in attendance 
between the Korean-speaking 
track and the English-speaking 
track was noticeable. While some 
2,500 attended the main sessions 
of the Korean track, about 150 at-
tended the English track sessions. 
Moreover, many Korean Ameri-
can pastors in the region were un-
aware of the event.

Rev. Suk-Hee K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nference, pointed 
to the date of the conference as a 
possible reason for the lack of at-
tendance from the younger crowd. 
In an evaluation report, he wrote 
that the fact that the conference 
took place in early June may have 
prevented students and parents of 
students who were not yet in vaca-
tion from attending.

“Normally, we should have 
formed a completely separate or-
ganizing committee for the Korean 
American leaders and lay mem-
bers in the region, but we were 
unable to do that for this year’s 
conference,” added Han. “This is 
something we want to focus on for 

the future conferences to come.”
Many of those who did attend 

the conference, however, seemed 
to have had a positive experience. 
Elijah Kim (14) from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and Gunwoo 
Kim (17) from Grace Ministries In-
ternational said at the conference  
that they both attended because of 
their parents. But having come to 
the conference, they shared that 
they learned much from the vari-
ety of speakers.

Elijah Kim found a session with 
Brian Kim, a worship leader at 
Onnuri English Ministry in Seoul, 
particularly inspiring.

“It was cool because he uses his 
talents for God,” he said. “And it 
showed me that you don’t have to 
be a pastor or missionary — you 
can just use whatever talents you 
have to live for God.”

Han explained that though 
there were particular challenges in 
the planning process for this year’s 
conference, he was personally “ex-
tremely satisfi ed” at the turnout, 
and said that the entire process 
was “all by God’s grace.”

“Having the conference in a 

completely new venue, and hav-
ing thousands of people gather — 
from as young as 100 days old to 
as old as 90 years old — there was 
room for an accident to have hap-
pened, but I’m thankful that there 
were none,” Han explained. 

“And, maybe it’s because they 
were talking to me, but there were 
many people who approached me 
and said that they were blessed 
through the conference and that it 
was a rejuvenating time,” he add-
ed. “I’m grateful to hear that, and 
I’m also grateful that 50 attendees 
have committed to become mis-
sionaries.”

Dr. Timothy Park, the director of 
Global Connections and professor 
of Asian Missions at Fuller Theo-
logical Seminary, expressed hopes 
for future conferences.

“I hope that the conference will 
not end at just being a conference, 
but that it will become a catalyst in 
the mission movement all over the 
world; one that gauges the direc-
tion of the movement and allows 
missionaries to more effectively 
strategize and share the gospel,” 
Park said. 

A door for missions has been 
opened at a public school located 
in the Southern Central region of 
Honduras. Young-Kap Kwon, a 
missionary sent to Honduras three 
years ago by Bethany Presbyterian 
Church in Atlanta and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of 
the PCUSA, has been able to raise 
up and invest in teenagers at a pub-
lic middle and high school through 
Taekwondo and the Bible.

“It is impossible to do missions 
within a public school,” shared 
Kwon. “But Taekwondo opened 
up a path for missions to happen 
within the school. Typically, mis-
sions through education required 
tremendous amounts of fi nances 
and resources to purchase the land 
for the school, build the school 
building, recruit teachers and stu-
dents, and maintain the school. 
But if we can do missions within 
a public school, we don’t need to 

build a school nor recruit teachers 
or students. We don’t need fi nanc-
es to maintain the school. We can 
carry out a missional ministry by 
selecting the top students within 
the school, and through them, we 
can build up a church that has 
been renewed by the gospel and 
raise up leaders for the nation.”

This kind of ministry was also 
made possible because Bethany 
Presbyterian Church had donated 
the Taekwondo Mission Center 
to Perula Ulua Middle and High 
School, a public school located in 
El Progreso.

The rights to the property be-
long to the school, but Kwon has 
the right to use the center, and the 
two organizations have agreed that 
Kwon can use the center freely to 
carry out ministry. The church also 
contributed fi nancially in building 
the center.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center took place on June 
20 of last year, with numerous 

reporter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the mayor, and even 
members of the military present. 
The students in Kwon’s Taekwon-

do classes have also won fi rst, sec-
ond, and third place in national 
competitions over the past two 
years.

KWMC Completed ‘All by God’s Grace,’ Say Organizers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is year’s KWMC gathered to evaluate the conference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Students at Perula Ulua Middle and High School learning Taekwondo at the Taekwondo 
Mission Center. (Photo courtesy of Bethany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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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ference for those with a 
heart to serve God and serve others 
with medicine will be taking place 
this weekend in Orange County.

Called the Global Medical Mis-
sions Alliance (GMMA) Con-
ference, it features numerous 
prominent speakers such as Mi-
chael Oh,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Lausanne Movement; Dave 
Gibbons, the founding pastor of 
Newsong Church in Irvine; Phil-
lip Lyn, the senior pastor of Sky-
line Church in Malaysia; and Val 
Tramonte, a physician who com-
pleted his family medicine train-
ing and served as faculty physi-
cian at In His Image.

Attendees will be able to choose 
from over 70 different workshops 
covering a variety of professions 
— including medical, dental, and 
nursing — and diverse regions, 
such as North Korea, Iraq, Ethio-
pia, Ghana, and Southeast Asia, 
among others. Speakers of the 
workshops come from a variety of 
backgrounds as well, from Korean 
American, fi rst generation Korean, 
to non-Korean speakers.

“GMMA is a movement of God 
reaching out to the world,” ex-
plained S. Peter Chung, the presi-
dent of GMMA. “Our focus is to 
awaken and mobilize Christ-pas-
sionate healthcare workers to join 
in God’s kingdom work, and to net-
work with others who are already 
in the mission fi elds.”

“The Lord’s mandate is for us to 
run the race, to follow in His steps, 
to reach the unreached, to remem-
ber the forgotten, to heal the bro-
ken, and to carry His light wherever 
we go,” Chung continued. “Let us 
‘Arise and Shine’ (Isaiah 60:1) to-
gether in doing His ministry!”

GMMA, which was once known 
as Korean 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KAMHC), hosts 
conferences biannually in Los An-
geles and New York, and also has 
student chapters in various univer-
sities including UC Berkeley, UCLA, 
UC San Diego, UC Irvine, USC, 
Northwestern University, Univer-
sity of Michigan, Emory Universi-
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mong others.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from June 24 to 25 at Bethel Ko-
rean Church in Irvine. For more 
information, visit conference.gm-
ma7.org.

BY RACHAEL LEE

John Park, a youth pastor at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was 
ordained on June 19.

In Honduras, Taekwondo Paves Way for Ministry

Atlanta Korean Church Ordains Youth Pastor John Park

BY ANDERSON KIM

BY SOOYOUNG YOON



The number of refugees today is the 
highest it has ever been at over 65 mil-
lion people, according to a report re-
leased by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on Monday.

This marks the fi rst time the number 
of refugees has ever surpassed 60 mil-
lion, the UNHCR said. And more than 
half of the refugees were children.

The report comes from a study that 
was concluded at the end of 2015. At 
the end of 2014, 59.5 million individu-
als were displaced, showing an in-
crease of almost 6 million refugees in 
just one year.

The UNHCR pointed to three rea-
sons for the unprecedented number of 
refugees. First, long-standing confl icts 
in places such as Somalia and Afghani-
stan see no sign of being resolved. 
Second, new confl icts have erupted in 
other areas, such as in Syria, Central 
African Republic, Ukraine, and South 
Sudan, among others. And third, the 
rate at which countries and organiza-
tions have been fi nding ways to help 
refugees has been “on a falling trend,” 
the UNHCR said.

Turkey was found to be the host 
country with the most refugees, as al-
most 2.5 million refugees were num-
bered to have settled there in 2015. 
Almost one in fi ve individuals living in 
Lebanon are refugees, making it a na-
tion that “hosted more refugees com-
pared to its population than any other 
country,” according to the UNHCR.

The evangelical community has 

shown support in hosting and wel-
coming refugees over the past year. 
Most recently,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pproved a resolution to 
encourage member churches to wel-
come refugees during its annual meet-
ing that took place from June 14 to 15.

Earlier this year in January, evan-
gelicals gathered at a summit called 
the ‘GC2’ Summit -- standing for the 
Great Commandment and Great Com-
mission -- hosted by the Billy Graham 
Center for Evangelism, the Humani-
tarian Disaster Institute at Wheaton 
College, World Vision, and LifeWay 
Research, where they discussed how 
churches could most effectively con-
nect with and serve refugees.

“We acknowledge that there are 
genuine security concerns and en-
courage governments to be stewards 
of safety, but we also observe that 
choosing to come to North America as 

refugees would be among the least ef-
fective ways for those who intend to do 
us harm,” a joint statement signed by a 
coalition of evangelicals from the GC2 
Summit states. 

Representatives from LifeWay Re-
search, World Vision, World Relief, 
The Wesleyan Church,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the Assemblies of 
God, the Humanitarian Disaster Insti-
tute, and The Billy Graham Center for 
Evangelism, were among those who 
signed the letter.

“We distinguish that the refugees 
fl eeing this violence are not our en-
emies; they are victims,” the statement 
continues. “We call for Christians to 
support ministries showing the love 
of Jesus to the most vulnerable, those 
in desperate need, and the hurting. 
This is what Jesus did; He came to the 
hurting and brought peace to those in 
despair.”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s 222nd General Assembly 
started off on June 18, and will run un-
til June 25 in Portland Oregon, where 
commissioners from over 170 presby-
teries will consider various recommen-
dations and reports.

This year, the General Assembly will 
review over 70 overtures — recom-
mendations for changes — submitted 
by various presbyteries, and over 20 
other items of business.

One of the overtures recommends 
the General Assembly to reverse the 
changes made last year to amendment 
‘W-4.9000’ in the denomination’s by-
laws, which amended the PCUSA’s def-
inition of marriage to include same-sex 
couples. Submitted by the Kiskiminetas 
presbytery and concurred by the pres-
byteries of Atlantic Korean, Eastern 
Korean, Midwest Hanmi, Mississippi, 
and San Fernando, the overture urges 
the denomination to once again defi ne 
marriage as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and states that “when the PC 
(USA) passed amendment W-4.9000 
there was no biblical background given 
for its consideration and then its pass-
ing. The rationale offered for the most 
recent revision to the defi nition of mar-
riage referred mainly to society’s views 
and civil legality, not what is in Scrip-
ture and the Confessions.”

It further adds that “Christ com-
mands us to love everyone and to wel-
come all into a community of faith,” 
but “while he offers love and forgive-
ness, he does not condone that which 
God calls sin.”

The Advocacy Committee for Wom-
en’s Concerns (ACWC) expressed op-
position to the overture, and urged the 
General Assembly to “disapprove” the 
recommendation.

“The ACWC believes that in with-
holding the right to marry from same-
gender loving people, the church is 
upholding a patriarchal standard for 
humanity,” the group stated. “The pro-
posed amendment is a statement in 
opposition to the gift of God that mar-
riage provides to human beings, which 
encourages healthy families, congrega-
tions, and communities.”

Another overture, submitted by the 
presbytery of Cayuga-Syracuse, calls 
on the PCUSA to express solidarity 
with the Korean survivors of an inci-
dent that occurred in 1950 in which 
U.S. troops killed some 150 Korean ci-
vilians in No Gun Ri, South Korea.

Among the recommendations listed 
in this overture includes acknowledg-
ing and offering apology to the vic-
tims; arranging a meeting between 
U.S. soldiers who were present during 
the incident and the remaining Korean 
survivors for forgiveness and recon-
ciliation; translating a Korean novel 

based on the incident into English; 
and establishing a memorial church in 
or near the No Gun Ri Peace Park in 
South Korea.

“This overture offers an opportunity 
for the Presbyterian Church (U.S.A.) 
to unveil the violence that the United 
States has often infl icted on the popu-
lation of our ostensible allies, to open 
the way for changes in the conduct of 
U.S. military operations in the future, 
and to undertake steps toward recon-
ciliation between American veterans 
and civilian casualties in South Korea,” 
the overture states.

Other overtures that the General As-
sembly will be reviewing include those 
regarding logistical matters in the de-
nomination, such as ones “on amend-
ing … to require a two-thirds majority 
vote to amend the constitution,” or “on 
adding a new standing rule … identify-
ing the right of presbyteries and syn-
ods to submit overtures changing the 
standing rules.”

Overtures involving soci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fossil fuels, 
responding to the refugee crisis, and 
the HIV/AIDS epidemic, will also be 
considered.

The PCUSA is the largest Presbyte-
rian denomination in the U.S., with a 
little less than 10,000 member church-
es and some 1.6 million congregants, 
according to the PCUSA’s count at the 
end of 2014.

PCUSA Considers Overtures on
Definition of Marriage, 

‘No Gun Ri’ Incident,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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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65 Million Displaced,
Setting Record High, According to UN

A municipal judge in Wyoming may 
lose her job and be compelled to pay 
a $40,000 fi ne for telling a journalist 
over a phone interview that she, as a 
judge, will not offi ciate same-sex mar-
riage but other magistrates may do so, 
in response to a hypothetical question 
posed by him.

Reporter Ned Donovan had called 
Judge Ruth Neely for her comments 
after same-sex marriage was legalized 
in Wyoming in 2014. He asked her if 
she would be “excited” about perform-
ing same-sex marriages, to which she 
responded she would not be able to do 
them.

“We have at least one magistrate 
who will do same-sex marriages, but I 
will not be able to,” she was quoted as 
saying in the interview. 

She added that her view on mar-

riage is that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A formal complaint was fi led against 
her after the interview was published, 
and a misconduct investigation was 
initiated by Wyoming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 and Ethics.

According to the Baptist Press, Nee-
ly was offered various conditions if 
she would agree to conduct same-sex 
marriages, such as not publishing the 
interview story, or dropping the pros-
ecution. 

However, Neely declined the offers 
every time.

The commission then voted unani-
mously to fi le a recommendation to 
the Wyoming Supreme Court to oust 
Neely from her post.

Neely’s attorneys and supporters say 
that efforts of an unelected commis-

sion to remove her from offi ce because 
of her opinion about gay marriages are 
based on misinterpretation of law.

Neely’s lawyers have asked the state 
supreme court to dismiss the commis-
sion’s recommendations that she was 
in non-compliance with the law and 
needed to be removed her offi ce.

Neely had served as a Municipal 
Judge in Pinedale for nearly 21 years.

Her supporters from the state are 
rallying with her to prevent her remov-
al from the offi ce.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no 
judge should be expelled from offi ce 
because of her core convictions unites 
a diverse group of Wyoming’s citizens, 
including members of the LGBT com-
munity who have expressed dismay at 
the commission’s actions here,” states 
a brief submitted by her lawyers.

Refugees at a camp in Afghanistan, pictured in 2007. (Photo: Tracy Hunter/CC)

Wyoming Municipal Judge Faces Lawsuit for
Views Opposing Same-Sex Marriage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g Adults):  7:30 
PM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g Adults):  7:30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Good Stewards Church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 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 erson: 150 W. Je� 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 erson: 150 W. Je� erson Blvd., LA, CA 90007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ASTOR HENRY LEE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Crossroads 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BY RACHAEL LEE

BY RACHAE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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